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韓固語要릅

박사논문요지

동사의 어스펙트 연구

-내적시간구조를 중심으로-

오사카대학 언어사회연구과 언어사회전공

목 종균

현대일본어의 어스펙트 연구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. 그

중에서도 긴다이치 (1950 = 1976) 와 오쿠다 (1977 = 1985) 에 의한 연구성과는 오늘날

어스펙트 연구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.

특히， 오국다 (1977) 에 의한 동사분류는 오늘날에도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

있으며 현대일본어 어스펙트 연구에 있어 그 영향력은 이루다 말로 할 수 없을

정도이다. 그러나 오쿠다에 의한 「동사이분법 J (동작동사=동작의 계속/변화동사=변

화결과의 계속) 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.

지금까지 모리야마 (1984) ，미하라 (1 997) ，오키 (2000) 등에의해 오쿠다 (1977)

의 「동사이분법」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이를 통해 오쿠다의 연구도 완벽한

연구는 아니라는 사실， 즉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. 하지만，모리

야마 (1984) ，미하라 (1997) ，오키 (2000) 의 연구도 오쿠다의 「동사이분법」 의 불완

전성을 지적하고 있을 뿐 그 문제를 규명하는 데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.

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선행연구가 지적하고 있는 오쿠다 ( 1977) 의 문제점의

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일은 오쿠다의 연구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뿐만아니라

현대일본어의 어스펙트 연구를 더욱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

있다.

이러한 이유에 근거하여 본고는， 오쿠다의 「동사이분법」 를 비판적 시점에서 검토한

후 문법적형식 [" T ~ ι J (= ["문법적 어스펙트J ) 와 운동동사에 내재되어 있는

어휘적의미 (= ["어휘적 어스펙트J ) 를 명확히 검토한후 전자와 후자를 결합 (= ["동

사의 어스펙트J ) 하는 방법을 통해 현대일본어의 어스펙트를 해석한 것이다.

「어스펙트」 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범주로 나뉘어 진다. 이러한 사실은

Ju.S.Maslov (1962) 에 의한 「어스펙트J (aspect) 와 「동작류J (aktionsart) 라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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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어를 통해 이미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.

「어스펙트J (aspect) 라는 용어는 동사의 어형에 반영되는 「문법적 어스펙트」 를

의미하며 <완성상>과 <불완성상> (=계속상) 의 대립을 통해 파악된다. 이에 대해

「동작류J (aktionsart) 는 문법화되어 있지 않은 범주를 의미하며 개개의 동사가

갖는 범주적 의미와 관련된 「어휘적 어스펙트」 이다.

현대일본어의 문법적 어스펙트는 기본적으로 「ι (갖) J r7 -1’ /ν (74 갖) J 라는

형태론적 형식이 <완성상>과 <계속상> (=<불완성상» 의 대립을 이룬다. 이중

<계속상>은 <진행상>과 <결과상>으로 나뉘어진다.

현대일본어의 <계속상>에 속하는 두 종류의 어스펙트적 의미， 즉 <진행상>과

<결과상>이 문법적 형식 r7 -1’ /ν 」 앞에 붙는 동사의 어휘적의미와 밀접한 관계가

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. 하지만 앞의 오쿠다 ( 1977) 에서와 같이 동사가 두

종류로 나뉘어 지는 일은 없다.

어스펙트적 의미와 동사와의 결합관계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다음과

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.

그 ~ C그
E등 -= 네 개의

CD< 진행상>과 <결과상> 모두 실현할 수 없는 동사 : r見σ付 Q J 、 「目擊융-Q J .

®<진행상>만을 실현하는 동사 : r步 < J 、 「食A:Q J 、 「笑? J ...

@<결과상>만을 실현하는 동사 : r死없」 、 「屆 < J 、 「홉< J ...

@<진행상>과<결과상> 모두 실현하는 동사 : r開 남 Q J 、 「作ε」 、 「束Q J 、

「登증 J ...

<계속상>연구에 있어 동사가 갖는 어휘적의미 (Lexical Meaning) 는 매우

중요하다. 그러나 위에 열거한 동사와 어스펙트적 의미와의 관계를 생각한다면

긴다이치 (1950) , 오쿠다 (1977) 와 같이 두 종류의 어휘적의미를 설정하여 동사를

두 가지로 분류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.

위의 동사 중， 특히 @의 동사는 다음과 같이 <진행상>과 <결과상>을 함께

나타내는 동사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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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住용따園子송助It찮힘 5 、 一段一段Vφ。 < t) ε 階段송登ι3 τ u 、 t-:.. 。

<진행상> (孤高)

(2) 樓等따t 5 ψ찮”高〈뚱캉쫓으-(1，，\찮。<결과상> (草m花)

현실의 운동은 시간의 움직임에 따라 동적인 단계를 나타내는 「과정」 으로부터

정적인 단계를 나타내는 「결과상태」 로 전개해 간다. 그러나 인간의 언어 (=문) 는

이 중 어느 한쪽의 단계 밖에 표현하지 못한다.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상기의 「登

Q J 는 <진행상>과<결과상>을 나타내기 위해， 다시 말하자면 전개되어 가는

현실의 운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어떠한 장치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

예상할 수 있다.

즉， 문법적형식인 rT-1 !ν」 와 동사술어의 사이에는 어떤 일정한 규칙이 존재한다

고 할 수 있다. 이러한 규칙이 존재함으로써 상기의 예문과 같이 「어휘적 어스펙트」

(=동사술어) 와 「문법적 어스펙트 J (= r T -1 ι J ) 가 결합하여 두 종류의

어스펙트적 의미<진행상>과 <결과상>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.

이에 본고는 「문법적 어스펙트」 와 「어휘적 어스펙트」 사이에 존재하는 「규칙」

을 「어스펙트성」 이라 칭하고 세 종류의 하위 어스펙트성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현대

일본어의 <계속성>을 규명했다.

이하， 간단히 세 종류의 하위 어스펙트성에 대한 본고의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하고

이들 세 종류의 하위 어스펙트성이 <진행상>， <결과상>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

있는가를 서술하도록 하겠다.

먼저， r문법 적 어스펙트」 부터 보아 가도록 하겠다.

지금까지 일본어의<계속상>， 즉<진행상>과 <결과상>이 나타내는 어스펙트적

의미의 정의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대한 반성으로부터

<진행상>과 <결과상>의 정의에 대해 고잘을 통해， <진행상>의 가장 핵심적인

의미를 “일시적인 과정의 계속” , 그리고 <결과상>은 “일시적인 결과상태의

계속” 이라고 규정했다.

또한，<진행상>과 <결과상>이 나타나는 r T -1 ψ 」 에 대한 분석도 행함으로써

이들의 어스펙트적 의미를 나타대는 rT -1 ι 」 가 서로 다른 형식， 즉 rT -1 ι 」 가

다의적임을 명확히 한 후，<진행상>에 나타나는 것을 r T -1 !ν 1J ，<결과상>에

나타나는 것을 rT-1 !ν2J 라고 규정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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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 본고에서는 현대일본어에 있어서의<완성상>과 <계속상>의 관계에 대한

고찰도 시도하여， CD 1/νJ (완성상) 섭 1 7'" -1 ι 1 J (진행상) , ® 1/νJ (완성상) 섭

1 7'" -1ι2 J (결과상) 라는 이원적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확실히 하였다.

두번째로， I어 휘 적 어스펙트」 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.

본고에서는 「동사의 어휘적의미」 를 운동의 내적시간구조로부터 파악했다 I운동

의 내적시간구조」 라는 것은 운동동사에 내재되어 있는 운동의 질적 변화， 다시 말해

시간의 전개에 따라 변화하는 운동의 모습을 구조적으로 파악한 것이다. 본고는，

운동에는 변화를 수반하는 동적인 단계 「과정」 과 그 동적인 단계가 끝난 후 나타나

는 정적인 단계 「결과상태」 라는 서로 다른 단계가 있음을 규정하여， 전자를 어휘적

의미 「과정 J , 후자를 어휘적 의미 「결과과정」 이라고 규정했다. 다시 말해， 동사가

지니고 있는 어휘적의미에는 「과정」 과 「결과상태」 가 있으며， 동사가 이들의 어휘적

의미를 어떠한 식으로 내재하고 있는가에 따라， I과정 」 만을 내재하고 있는 「움직임

동사」 와 어휘적의미 「과정」과 「결과상태」를 함께 지니고 있는 「결과동사」 로

분류하였다.

세번째로， I어 스펙트성 」 에 대해 보도록 하겠다.

「어스펙트성」 이란， 동사가 지니고 있는 시간적 특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어휘적의미

「과정」 의 구조화를 규정하는 것을 말하는데， 본고에서는 < (±) 상태성 >,

< (±) 순간성>，< (±) 한계달성성>이라는세 가지 어스펙트성을 제안하였다.

먼저 <상태성>은 운동동사임을 규정하는 것으로 운동동사에 어휘적의미 「과정」

이 내재되어 있는가에 따라< (+) 상태성> (=상태동사) 과 < (-) 상태성> (=운

동동사) 로 나뉘어 진다.

다음으로 <순간성>이라는 어스펙트성은 운동의 시간적 길이를 규정하는 것으로

「절대적 순간성」 을 나타내는 동사와 그렇지 않은 동사로 분류된다. 즉， < (+) 순간

성>동사와 < (-) 순간성>동사로 분류된다.

마지막으로 <한계달성성>이란，운동의 「종료한계점」 을 제공하고 또 운동을 종료

시키는 기능을 가진 어스펙트성을 말한다. <한계달성성>에 의해 운동은 1-한계운

동」 으로부터 1+한계운동」 으로 전환되며， 이와 동시에 「어휘적 의미」 와 「어스펙

트적 의미」 도 변경되게 된다. 또한 본고에서는 <한계달성성>의 존재 형태에

대해서도 고잘을 병행하여 동사의 내재적 의미에 의한 「내적한계」 와 동사 이외의

것에 의한 「오|적한계」 가 있음을 서술했다. 이 중， I오| 적 한계 」 를 실현하는 「외적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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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사」 에는 「대격명사구J , r'"'-'까지」 구， r수량사」 가 있음도 확인했다.

한편 동사에 내재되어있는 어휘적의미의 존재 형태와 어스펙트성의 존재 형태 «순

간성>과<한계달성성» 를 종합시킨 형태로 운동동사에 대한 분류를 행하여 이하의

<표 2 > 와 같이 네 가지 타잎의 하위동사를 설정하였다.

<표 1 > 어스펙트성에 따른 운동동사의 하위 타잎

어휘적의미 <한계달성성〉
운동동사 〈순간성〉

과정 결과상태 내적한계 외적한계

움직임동사A +순간성 O O
움직임동사 O ×

움직임동사 B -순간성 × O

결과동사 A +순간성 O O
결과동사 O O

결과동사 B -순간성 O O

상기의 네 가지 동사 타잎과 <진행상>， <결과상>의 관계를 간단히 정리하면，

φ 「움직임동사AJ 는 기본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없는 동사이며， @ r움직 임

동사 B J 는 기본적으로<진행상>만을， @ r결과동사A J 는 <결과상>만을 나타낼 수

있는 동사이다. 또한 @r결과동사 B J 는 양쪽의 어스펙트적 의미를 모두 나타낼 수

있는 동사이다.

마지막으로 이들 네 가지의 동사 타잎이 <진행상>과 <결과상>을 실현시키기 위한

「필요조건」 을， 위에서 서술한 세 종류의 하위 어스펙트로부터 규정하면 다음과 같이

된다.

(3) <진행상>을 실현하기 위한 「동사의 어스펙트」

a. 어휘적 어스펙트 : 어힘적의미 「과정」 을 지니고 있을 것.

b. 어스펙트성 : < (-) 순간성>과 < (-) 한계달성성> 일 것.

C. 문법적 어스펙트 : r ':T -1 !ν 1 J 을 취할 것.

(4) <결과상>을 실현하기 위한 <동사의 어스펙트>

a. 어힘적 어스펙트 : 어휘적의미 「결과상태」 를 지니고 있을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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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. 어스펙트성 : < (+) 한계달성성>일 것.

C. 문법적 어스펙트 : r중~ !ν 2 J 를 취할 것.

상기의 (3)과 (4) 를 만족시킴으로써 <진행상>과 <결과상>을 실현할 수 있는

것이다. 다시 말해， 본고에서 제안한 세 종류의 어스펙트가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

가짐으로써 <진행상>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 “일시적인 과정의 계속” , 그리고

<결과상>의 “일시적인 결과상태의 계속” 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.

이러한 본고의 결과는 「어스펙트적 의미의 이행현상J , r 어 스펙트적 의미가 결정되

는 법 J , 그리고 「동사분류」 등 어스펙트와 관련된 여러 현상에 대해서도 명확하면서도

통일적인 분석과 기술을 가능케 한다고 여겨진다.

VI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